
신 년 사 (DRB동일) 

 

 

DRB동일 구성원 여러분!  2023년 癸卯年(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변화 무쌍했던 시장환경 속에서도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에서 탈피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들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미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를 

급격한 속도로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한편,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을 축소하고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DRB동일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다가올 신년에 대

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우려들을 과감하게 떨쳐 내었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우리 DRB동일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

를 마련해 내는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어 낸 것처럼 현재의 위기는 

또다른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던 2022년 한 해였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올해 역시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경제지표도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국내와 같이 무한 경쟁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인 대비와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말에 주저하거나 멈추기 보다는 위기 속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몇가지 실천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생산과 경영 효율을 높여 핵심 사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구축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성장이 이어질 때 인접 

시장으로의 확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해에는 구성원 간에 소통을 활발히 하고 일하기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회사 생활도 즐거워 질 것입니다. 

 

셋째, ESG 경영 활동 강화입니다. 

이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 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위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협력회사와의 상생 경영, 인재 중심 경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윤리·준법경영을 내재화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윤리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

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

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가내에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DRB동일 대표이사 류영식 


